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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오히려 지구온난화 가속
초지개간 온실가스 무려 93배 많아 …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 농도 높여

친환경 연료로 인식되고 있는 바이오연료가 오히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가

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처 컨서번시의 조지프 파르지오네는 사이언스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에

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초지를 개간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매년 해당 농지에서 만들어지는 바

이오연료 사용을 통해 줄어드는 양보다 무려 93배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언스에 게재된 다른 논문도 옥수수를 이용해 만드는 에탄올(Ethanol)이 일부의 예상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을 5분의 1 정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늘린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에 비해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적지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과 초지의 파괴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

킨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용으로 열대우림과 초지가 개간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산림이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개간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

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연료에 필요한 원료 재배면적 확대가 곡물가격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산림이나 초지 개간을 불러오는 것도 바이오연료가 친환경 연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부연했다.

미국의 저명한 환경생물학자와 생태학자 10명이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바이오연료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최근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바이

오연료 정책의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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